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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해외 전시주최자 배만 채워주는 정부” (’18.2.2, 한국경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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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에서 국내 전시주최자의 해외특별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

  * 해외특별전: 킨텍스 ‘K뷰티엑스포’, 벡스코 ‘베트남 하노이 환경 에너지산업전’, 한국

섬유산업연합회 ‘프리뷰 인 뉴욕행사‘ 등 

ㅇ 해외특별전은 만족도 등의 성과가 높으므로 단체참가 지원사업과

다른 잣대로 평가가 요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해외특별전은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년

간의 제도 유예기간을 거쳐, 금년도부터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

제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음

□ 금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(2018.1.31.)하여 국내전시

주최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,

ㅇ 2월 중 국내전시주최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의견수렴, 
평가기준 마련, 지원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

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박덕열 과 장 (044-203-4030)

홍성진 주무관 (044-203-4036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2-05 09:49:13


